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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·화학설비투자“반대양상”

2011년석유화학설비투자가 30% 급증하는반면, 정유부문은 20% 줄어들것으로조사됐다.

정책금융공사는 12월2일 <주요 기업의 2011년도 설비투자 계획>에서 39개 업종 359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

결과 국내 주요기업들의 2011년 설비투자규모가 115조7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0.9%(1조1000억원) 증가

할것이라고발표했다.

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, 주요기업들의 설비투자규모는 2년 연속 최고 수준인 100조

원을웃돌전망이다.

201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0.9%에 불과하지만 2010년 35.9%를 기록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면

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.

제조업이 1.5% 증가하고비제조업은정체적일것으로예상됐다. 

제조업가운데화합물및화학제품설비투자는 28.5% 급증하는반면, 석유정제는 18.7% 축소될전망이다.

전기·전자설비투자는 2011년 1.8% 증가에 그치는데반도체는 5.6% 증가하지만컴퓨터·사무기기, 전기기

계, 가정용기구등은투자를축소할것으로나타났다.

또 ▲기계·장비(13.3%) ▲음식료품(11.5%) ▲기타운송장비(11.2%) 업종은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, 비금속

광물(-17.1%), 건설(11.6%), 철강(-9.4%)은투자가축소될것으로조사됐다.

대기업(1.7%)과 수출기업(4.0%)은 2011년에도 설비투자를 늘리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(-2.4%)과

내수기업(-3.9%)은투자를축소할것으로나타났다. 

또 제조기업들은 87.9%를 내부자금으로활용할계획이지만비제조기업들은내부자금(48.7%)과 회사채발행

(36.2%), 금융권차입(11.4%) 등으로자금을조달한다. 

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“적극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”며

“신·재생 에너지와 녹색산업 등 투자위험이 높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

있다”고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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